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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달 (Lutra lutra)은 반수생동물 (Kruuk, 2006)로, 국내

에서는 유라시아 수달 (Lutra lutra) 1종이 서식하고 있다 

(Won and Smith, 1999). 수달은 유라시아 전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Mason and Macdonald, 2009; Nakanishi 

et al., 2019),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Red list에서 준위협종 (Near threatened species),  

CITES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

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에서 Appendix 1에 등

재되어 있다 (Mason and Macdonald, 2009; Jo et al., 2017). 

수달의 행동반경은 약 15 km이며, 하천을 따라 이동하기 때

문에 다른 야생 포유류와는 달리 직선적인 행동반경을 가진

다 (Kruuk, 2006). 또한 어류를 주로 섭취하는 수생태 최상

위 포식자이며,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수생

태 건강성의 지표종으로 활용되고 있다 (Delibes et al., 2009; 

Hong et al., 2018).

우리나라에서는 1970~1980년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로, 수달의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며, 

1982년 환경부와 문화재청에서 멸종위기종 1급 및 천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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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물 330호로 지정하여 (Won and Smith, 1999) 꾸준히 보

호 및 관리와 더불어 시민의 개선된 보호 인식 덕분에 1990

년대 이후 수달의 분포지역은 많이 확장되었다 (Hong et al., 

2017). 최근에 도시에서 수달이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여전

히 많은 개체수는 외딴 산지 지역에 주로 서식하고 있다 (Jo 

et al., 2017; Hong et al., 2020). 따라서, 수달 개체군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해서는 도시 지역 내 서식하는 수달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국내외 수달 서식지 연구 대부분은 서식지 이용 및 안

정성을 대변할 수 있는 서식 흔적 유무나 micro-satellite 

marker를 이용한 유전적 다양성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Macdonald and Mason, 1983; Cho et al., 2009; Park, 

2019), 호르몬을 이용한 연구는 주로 성별 및 나이 추정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Kalz et al., 2006). 하지만 서식 

흔적 및 유전자 다양성 연구는 조사지역 내 개체 서식 유무 

및 개체군 크기를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개체의 서식 

상태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Chanin, 2003; Kruuk, 2006). 이

에 많은 동물 보전학자들은 스트레스 반응을 통해 야생동물

의 건강성을 확인하는 연구들을 진행해 왔다.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야생동물은 생활하는 데 있

어 모든 환경 요소들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Baker et 

al., 2013; Dantzer et al., 2014).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성별 

(Ahlering et al., 2013), 유전 (Evans et al., 2006), 내적 상태 

(George et al., 2014)와 같은 내부적 요인들과 고도 (Addis 

et al., 2011), 먹이자원 (Malcolm et al., 2014), 포식자 밀도 

(Clinchy et al., 2004)와 같은 외부적 요인들이 있으며, 최

근에는 서식지 파편화 (Rangel-Negrín et al., 2009), 도시화 

(Price et al., 2018), 오염 (Fowler et al., 1995) 등과 같은 인위

적인 간섭에 의한 요인들이 야생동물에 스트레스로 작용하

고 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HPA Axis (Hypothalamus-Pituit-

ary-Adrenal Axis)를 통해 코티솔이나 코르티코스테론과 같

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Sapolsky et al., 2000), 세포

질 내 수용기 (GC receptor)와 결합하여 다양한 스트레스 반

응을 유도한다 (De Kloet et al., 1993). 스트레스 반응은 지

속 기간에 따라 분비된 스트레스 호르몬과 결합하는 수용

기 (GC receptor) 종류가 달라지며, 그에 상응하는 반응도 다

르게 나타난다 (Romero, 2004). 포식자 발견과 같은 급성 스

트레스 상황 시 Type 1 receptor가 작용하여, 개체 생존에 

효과적인 체내 에너지원 재배치 과정이 이루어진다 (Ingle, 

1952). 하지만 서식지 파괴, 먹이 부족과 같은 장기간 스트레

스 상황에 노출되어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가 높아지면 Type 

1 receptor가 포화되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과 친화

력이 낮은 Type 2 receptor가 작용하게 되고 (Dallman and 

Bhatnagar, 2010), 이는 생장 저해, 생식 능력 및 면역력 억제

와 같은 야생동물 생존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다 (Sapolsky et al., 2000; Romero, 2004). 따라서 만성 스트

레스 반응은 야생동물의 건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지

표로서 활용할 수 있다 (Wingfield and Romero, 2001).

만성 스트레스 반응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하지

만, 최근에는 분변을 이용한 스트레스 호르몬 측정방법이 선

호되는 추세이다 (Millspaugh et al., 2004). 혈액을 이용한 방

법은 정확한 개체 구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복적

으로 진행하기 어렵고, 포획에 의한 스트레스가 급성 스트레

스로 작용하여 보다 정확한 스트레스 호르몬 측정이 어렵다 

(Hemsworth et al., 1981; Moberg, 2000). 하지만 분변을 이

용한 방법은 포획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쉽고 반복적으

로 샘플링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장기간 축적된 스트레스 호

르몬이 장간순환 (Enterohepatic circulation) 과정에서 분변

과 섞어져 나오기 때문에, 만성 스트레스 반응을 대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Whitten et al., 1988; Möstl and Palme, 

2002; Millspaugh and Washburn, 2004; Touma and Palme, 

2005). 

국내 야생 수달 분포 및 서식처 특징 연구들은 서식 흔적 

및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개체 건강성

을 대변할 수 있는 스트레스 반응을 확인한 연구는 전무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변 서식환경에 따라 야생 수달의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도심형 하천과 

산지형 하천 내 수달 분변을 이용하여 계절과 지역에 따른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를 확인하고,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식지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지역의 일정 면적당 분변 개수를 통해 서식지 이용 정도를 

확인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수치와의 상관성을 통해 개

체 건강성과 서식지 이용 정도의 상호관계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지역 및 서식지 분석 방법

본 연구 지역은 하천 주변 토지피복유형에 따라 도심형 

하천인 광주천 전 지역 (GJS)과 산지형 하천인 섬진강 권역 

내 보성강과의 합류 지역 5 km 이내 (SJR)에서 진행하였다. 

광주천 전 지역 (GJS)은 하천 연장 19.5 km로 광주 도심지

를 흘러 섬진강 조사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도시 비율을 

나타낸다 (광주천 (GJS): 70.3±19.72%, 섬진강 (SJR): 4.3%). 

반대로 섬진강 지역은 광주천에 비해 월등히 높은 산지 비

율을 나타낸다 (광주천 (GJS): 21.7±20.28%, 섬진강 (S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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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또한, 수질은 pH와 DO의 경우, 섬진강 (SJR)이 광주

천 지역 (GJS)보다 높고, COD와 SS는 낮아서 섬진강 (SJR)

이 광주천 (GJS)보다 수질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1).

광주천의 경우, 수달의 평균 행동반경 15 km2를 고려하

여 섬진강 지역 (SJR)과 동일한 면적 내 서식지 특징을 확

인하고자 발원지부터 증심사천이 합류하는 상류 지역 내 5 

km 구간 (GSU), 증심사천 합류부부터 용봉천 합류부까지 시

내를 관통하는 중류 지역 내 5 km 구간 (GSM), 용봉천 합류

부부터 영산강과 합류하는 하류 지역 내 5 km 구간 (GSD)

으로 구분하였다 (Fig. 1). 상류 지역 (GSU)은 무등산 국립

공원 지역으로 산지 비율이 높고 (62.2%), 중류 지역 (GSM)

과 하류 지역 (GSD)은 도시 비율 (중류 (GSM): 92.9%, 하류 

(GSD): 87.0%)이 높으며, 중류 지역 (GSM)에 비해 하류 지

역 (GSD)이 더 넓은 수공간 비율 (중류 (GSM): 1.3%, 하류 

(GSD): 3.6%)을 차지하고 있다. 수질의 경우, 광주천 상류 

지역 (GSM)과 섬진강 지역 (SJR)의 SS가 상대적으로 중류 

(GSM)와 하류 (GSD)보다 낮게 나타났고, COD의 경우, 광

주천 하류 지역 (GSD)이 가장 높았다.

2. 분변 수거 및 보관

본 연구조사는 2018년 7월 (여름)과 12월 (겨울)에 4지

역 (광주천 상류 (GSU), 중류 (GSM), 하류 (GSD) 및 섬진

강 (SJR))에서 분변 수거 및 밀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수

달 분변의 밀도는 서식처 선호도와 개체 간 상호작용 

(intraspecific communication)의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4지역마다 3 km를 도보로 이동하며 GPS (GPSMAP 64S, 

Garmin, Korea)를 통해 분변 개수를 세었다 (Rostain et al., 

2004; Hong et al., 2020).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 측정을 위

해서 신선한 분변만을 수거하였는데, 이는 장기간 외부환경

에 노출된 분변은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Millspaugh, 

2004). 본 연구에서는 신선한 분변 수거를 위해 수거 전날에 

조사지역의 수달 분변 흔적을 모두 제거한 후, 그 다음날 일

출 30분 전부터 분변 수거를 진행하였다. 수거한 분변 샘플

은 준비한 50 mL tube에 넣어서 실험실로 옮겨와 분석할 때 

까지 -80℃에서 냉동보관하였다.

3.  스테로이드 호르몬 추출 및 EIA (Enzyme 

immunoassay)

냉동보관한 분변 샘플들을 24시간 동안 동결 건조시킨 

후, 막대 사발을 이용하여 분변 샘플들을 가루로 만들어 0.2 

g씩 15 mL tube에 옮겨 담았다. 95% EtOH 5 mL을 가루가 

된 0.2 g 샘플과 섞어 20분 동안 100℃의 끓는 물에서 가열

시켰다. 그리고 20분 동안 500× g로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

을 새로운 15 mL tube에 옮겨 담았다. 첫 번째 tube에 남은 

분변 샘플을 95% EtOH 5 mL와 재부유 (resuspend)시키고, 

Fig. 1. Study sites in South Korea (A: Gwangju, B: Goksung, a: GSU, b: GSM, c: GSD, d: S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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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동안 섞어준 후, 다시 500× g로 20분 원심분리하여, 상

층액을 전 과정에서 옮겨 담은 15 mL tube에 옮겨 담았다. 

스테로이드 호르몬만 확인하기 위해 Centrifugal evaporator 

CVE-3100 (Tokyo Rikakikai CO., LTD)을 사용하여, EtOH

를 증발시켰다. 추출이 끝난 샘플에서 수달의 스트레스 호르

몬인 코르티코스테론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효소면역측

정법 (Enzyme immunoassay)을 이용한 Kit (Assay Designs, 

Inc., Ann Arbor, MI)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분

변샘플들을 1 : 320으로 희석시킨 후, Kit 실험을 진행하였다 

(Rothschild et al., 2008). 측정된 표준 시료의 농도를 이용하

여 표준 곡선을 그리고 난 후, 본 실험에서 사용된 분변 샘플

의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를 확인하였다.

4. 통계분석방법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 수치에 대한 정규성 검정을 위해 

Kolmogorov-Smirnov Test을 실시한 결과, 정규분포를 나

타냈다. 따라서, 계절과 2지역 (광주천 (GJS), 섬진강 (SJR))

에 따른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각각 

T-test를 진행하였다. 또한 계절과 4지역 (섬진강 (SJR), 광주

천 상류 (GSU), 중류 (GSM), 하류 (GSD))에 따른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 차이와 상호 교우 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T-test, 

One-way ANOVA, Two-way ANOVA를 진행하였으며, 사후

검정으로는 Bonferroni correc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서식지 요인 및 분변 개수와 스트레스 호르몬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이후, 유의한 상관성을 가지는 요인들을 대상으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를 진행하였다. 기온 (Temp.), 고

도 (Altitude), 수폭 (Width), 토지피복 (Land cover), 수질을 서

식지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모든 서식지 요인은 분변 수

거 조사가 진행된 시기와 지역에 따라 구분하였다. 토지피

복 요인은 도시 (Urban), 하천 (Water), 농경지 (Agri.), 나지 

(Bareland), 산지 (Mount.)로 나누었으며, 수질 요인은 pH, 용

존 산소량 (DO),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부유물질 (SS)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상 자료는 국가기후데이터 센터에서 월

별평균기온 (℃)을, 고도와 수폭은 현장조사와 Google earth 

프로그램에서 지역별 평균 고도 (m)와 평균 수폭 (m)을, 토지

피복은 2013년도에 환경부가 제작한 1 : 25000 토지피복분

류도 (중분류)에서 하천을 중심으로 반경 300 m의 토지피복

비율 (%)을 구하였고, 수질 요인은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광

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pH, DO (mg L-1), COD (mg L-1), SS (mg L-1)값을 사용하였

다 (Table 1).

본 연구에서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software (ver. 18. 

SPSS Inc. Korea)를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결     과 

1. 스트레스 호르몬 비교

계절에 따른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살펴보면, 여름에는 

평균 444.9±74.7 ng mL-1 (n= 57), 겨울에는 평균 274.5±

26.0 ng mL-1 (n= 63)으로, T 검정 결과, 여름철에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 (Fig. 2, t= 2.155, P<0.05).

광주천 지역 (GJS)과 섬진강 지역 (SJR)의 스트레스 호

Fig. 3. Concentration of corticosterone (mean±SE) in GJS and 
SJR (t = 4.217,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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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centration of corticosterone (mean±SE) during summer 
and winter (t=2.155,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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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몬 평균값을 살펴보면, 광주천 (GJS)에서 405.0±47.6 

ng mL-1 (n = 94), 섬진강 (SJR)에서 176.2±26.0 ng mL-1 

(n= 26)으로, 섬진강 지역이 현저히 낮았다 (Fig. 3, t= 4.217, 

P<0.001). 

계절과 지역에 따라서 스트레스 호르몬은 유의한 차이가 

났다 (계절, F = 6.793, P<0.05; 지역, F = 6.228, P = 0.001; 

상호 교우작용, F= 7.132, P<0.001; Fig. 4a). 여름과 겨울에 

스트레스 호르몬 평균값을 살펴보면, 여름에는 섬진강 지역 

(SJR)에서 223.0±50.0 ng mL-1 (n= 12), 광주천 상류 (GSU)

에서 177.2±27.8 ng mL-1 (n = 19), 광주천 중류 (GSM)에

서 606.9±186.0 ng mL-1 (n = 12), 광주천 하류 (GSD)에

서 859.6±209.4 ng mL-1 (n= 14)으로 나타나 광주천 상류 

(GSU)와 섬진강 지역 (SJR)이 광주천 중, 하류 지역보다 낮

음을 알 수 있었다 (F (3, 53)= 6.285, P= 0.001). 특히 광주

천 하류 (GSD)의 스트레스 호르몬 양이 광주천 상류 (GSU)

와 섬진강 지역 (SJR)에서의 스트레스 양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Bonferroni correction, P<0.05). 겨울에

는 섬진강 지역 (SJR)에서 136.2±18.5 ng mL-1 (n= 14), 광

주천 상류 (GSU)에서 446.0±91.2 ng mL-1 (n= 10), 광주천 

중류 (GSM)에서 248.3±41.0 ng mL-1 (n= 18), 광주천 하류 

(GSD)에서 299.8±39.7 ng mL-1 (n = 21)로 나타나 섬진강 

지역이 광주천 지역보다 낮게 나타났다 (F (3, 59) = 6.394, 

P = 0.001; Fig. 4a). 겨울 동안, 광주천 상류 (GSU)의 스트

레스 호르몬이 광주천 중류 (GSM)와 섬진강 지역 (SJR)

의 호르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광주

천 하류 (GSD)의 스트레스 호르몬 양이 섬진강 지역 (SJR)

의 양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냈다 (Bonferroni correction, 

P<0.05).

2. GJS 내 분변 개수 비교 및 스트레스 호르몬과의 상관성

각 지역마다 3 km씩 도보로 이동하며 서식지 이용 정도를 

대변할 수 있는 분변 개수를 확인한 결과, 여름에는 섬진강 

지역 (SJR)에서 142개, 광주천 상류 (GSU)에서 48개, 중류 

(GSM)에서 31개, 하류 (GSD)에서 18개가 발견되었고, 겨울

에는 섬진강 지역 (SJR)에서 306개, 광주천 상류 (GSU)에서 

46개, 중류 (GSM)에서 106개, 하류 (GSD)에서 62개가 발견

되어 섬진강 지역의 배설물 수가 광주천의 수달 배설물 수 

보다 훨씬 많았다 (Fig. 4b). 이를 이용한 광주천 (GJS) 내 수

달의 분변 개수와 스트레스 호르몬 간의 상관 분석 결과, 서

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 -0.310, P= 0.001).

3. 스트레스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서식지 요인

스트레스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서식지 요인을 확인하

기 위한 상관분석결과, 분변 개수와 산지 (%), DO (mg L-1)

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기온 (℃), 도시 (%), 나지 (%), 

COD (mg L-1), SS (mg L-1)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나타

냈다 (Table 2, P<0.05).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낸 서식지 요인들을 대상으로 PCA

를 진행한 결과, PC1은 55.63%, PC2는 22.57%, PC3는 

14.0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Fig. 5). PC1에서는 산지 (%)와 

분변 개수를 제외한 모든 서식지 요인들이 양의 값을 나타냈

고 (Fig. 5a),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r= 0.326, P<0.001). PC2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와는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r= -0.148, P>0.05), PC3

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 -0.213, P<0.05).

Fig. 4. (a) Concentration of corticosterone (mean±SE) in study sites, and (b) number of spraint (otters’ feces) in GSU, GSM and GSD 
during summer (filled) and winter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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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스트레스 반응은 야생동물의 건강성을 대변할 수 있는데 

(Bonier et al., 2009), 수달의 경우 토지피복, 기온, 고도, 수질 

등 많은 환경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Hong et al., 2018). 최근

에 도심지역에 수달이 자주 나타남에 따라 도시 지역 내 수

달의 서식 상태를 파악하는것은 보전 관리에 있어 매우 중

요해졌다 (Park et al., 2011; Jo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도심 하천인 광주천 (GJS)과 비교적 자연형 하천인 

섬진강 (SJR)에 서식하는 야생 수달을 대상으로 계절과 지역

에 따른 서식지 이용도와 스트레스 호르몬을 비교분석하고,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서식지 요인들과 각 요인들

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계절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 차이는 많은 야생동물에서  

나타난다 (Romero, 2002). 이는 계절에 따라 먹이자원 (Chap-

man et al., 2007), 번식주기 (Foley et al., 2001), 활동성 

(Muller and Wrangham, 2004) 등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

다. 본 연구결과, 겨울보다 여름에 더 높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나타냈는데, 여름에 더 높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보인 것은 높은 기온에 적응하기 위한 수달의 반응과 먹이

자원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수질 때문으로 생각된다. 수달

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물에서 주로 생활을 하며 먹이

활동을 하지만, 해양 포유류와는 달리 체온 유지를 위한 두

꺼운 지방층이 없다. 그러나 원활한 수중 생활과 먹이활동을 

위한 방수 처리와 공기 트랩핑 기능을 갖춘 촘촘한 모피 층

을 갖고 있어 (Kruuk, 2006), 낮은 기온에 적응하기 위한 생

존 전략을 잘 갖추고 있는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온

에서는 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질 악화는 수생동물의 내분비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Fossi and Marsili, 2003), 간접적으로는 수

달의 주요 먹이원인 어류 자원과 시야 방해로 인한 사냥 능

력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Prigioni et al., 2006; Zalewski, 

2011; Acharya and Rajbhandari, 2014), 상대적으로 수질의 

나쁨을 나타내는 DO는 낮고 COD와 SS가 높은 여름에 더 

높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Wang 

et al., 2007). 

수질 악화는 광주천 (GJS)과 섬진강 (SJR) 간 유의한 스

트레스 호르몬 농도 차이를 보인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섬

진강 (SJR)에 비해 광주천 (GJS)은 DO가 낮고 COD와 SS

는 높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수달의 스트레스 반응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Fossi and Marsili 2003; Prigioni et 

al., 2006; Zalewski, 2011; Acharya and Rajbhandari, 2014). 

또한 두 지역 간 도시화 정도의 차이가 스트레스 반응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2007년 도시화로 인한 야생동

물 질병에 관한 연구에서는 수달을 포함한 많은 야생동물들

이 도시화로 인해 병원균에 보다 쉽게 노출되어 질병 및 스

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Bradley and 

Fig. 5. Result of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on habitat factors. (a) 
PC1 and PC2, Eigenvalue: 3.935, Variance explained: 56.209%, (b) 
PC1 and PC3, Eigenvalue: 1.600, Variance explained: 22.852%, (c) 
PC2 and PC3, Eigenvalue: 1.031, Variance explained: 1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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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izer, 2007). 따라서 도시 비율이 높은 광주천 (GJS)에서 

자연형 하천인 섬진강 (SJR)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보인 것은 도시 지역의 개체들이 시골 하천에 비해 

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먹이자원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

는데, 과거 연구 자료에 따르면, 먹이자원이 적을수록 스

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Kitaysky et al., 1999; Buck et al., 2007), 2007년 바다오리 

(Uria aalge)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

치가 그 지역의 먹이자원의 양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Kitaysky et al., 2007). 본 연

구종인 수달을 대상으로 먹이자원과 스트레스 호르몬과의 

상관성을 확인한 과거 연구 자료에서는 다른 분류군보다 어

류를 주로 섭취한 그룹에서 더 낮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를 나타냈는데, 이는 어류가 체내 에너지원을 비축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하였다 (Watt, 1991; Kruuk, 1995). 이

와 같이, 어류 개체수는 국내 야생 수달의 스트레스 반응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담수성 어류의 이동성 관

련 연구를 살펴보면, Park et al. (2014)은 여름철에 가장 높

은 어류 이동성을 확인하였으며, 2016~17년 광주천 및 섬

진강 어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섬진강 지역 (SJR; B섬진

강18)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MOE/NIER, 

2016~2017). 이를 통해, 섬진강 지역 (SJR)이 광주천 전 지

역 (GJS)에 비해 어류 먹이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

광주천 세 지역 (GJS)에 서식하는 수달의 스트레스를 비교

해 보면, 상대적으로 수폭이 좁고 하천 비율이 낮은 광주천 

상류 (GSU)의 수달의 경우 겨울이 되면 결빙과 유량 감소로 

인해,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된다 (Hong et al., 

2019). 따라서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광주천 하류의 경우, 도심지와 나지의 

밀도가 높아 사람이 하천 주변에 많이 이동하며 다른 지역

에 비해 여름에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아 스트레스를 더 받

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광주천 상류 (GSU)와 하류 (GSD)

에서 계절에 따른 유의한 스트레스 호르몬 차이를 나타내며, 

광주천 상류 (GSU)는 겨울에, 하류 (GSD)는 여름에 더 높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Fig. 4a).

서식지 이용 정도를 대변할 수 있는 일정 면적당 분변 개

수와 스트레스 호르몬 양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

는데, 이는 본 연구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 수달은 종 내 경쟁

보다 외부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Table 2). 두 계절 모두 섬진강 (SJR)에서 배설물 밀도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수달은 보다 자연적인 수변 환경

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Scorpio et al., 2016). 

광주천 (GJS)의 경우, 여름에는 상류 (GSU), 중류 (GSM), 

하류 (GSD) 순으로, 겨울에는 중류 (GSM), 하류 (GSD), 상

류 (GSU) 순으로 많은 분변 개수가 확인되었는데, 여름에

는 사람들을 피해 고도가 높은 상류 지역에 주로 머무르며 

(Weinberger et al., 2016; Hong et al., 2019), 겨울에는 먹이

자원이 풍부하고, 체온 유지를 위해 기온이 높은 중, 하류 지

역에서 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Merritt and Merritt, 1978; 

Tester and Figala, 1990; Ruiz et al., 2001). 지역별 배설물 밀

도 변화와 스트레스 호르몬 양이 음의 관계로 나타나 광주천 

(GJS) 내 먹이자원이나 서식 공간에 대한 종 내 경쟁이 스트

레스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식지 요인들에 

대한 PCA를 진행한 결과, 56%의 설명력을 가지는 PC1에

서 기온, 도시 비율, 나지 비율, DO, COD, SS 값은 양의 값

을, 분변 개수와 산지 비율은 음의 값을 나타냈으며, 스트레

스 호르몬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중에서 COD, 나

지 비율, SS 값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광주천과 섬진강에 서식하는 야생 수달의 스트레스 반응은 

서식 환경의 질과 먹이자원 그리고 몸을 숨길 수 있는 지형 

구조에 더 민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도심지역 수달

의 수달 보전에 있어, 먹이자원의 풍부도와 몸을 숨길 수 있

는 지형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계절 및 지역에 따라 야생 수달의 스트레

스 호르몬과 서식지 이용도를 비교하고, 스트레스 반응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서식지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외

에도 많은 요인들이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 그중에서 성별 차이는 스트레스 반응에 많은 영향을 미

친다 (Wasser et al., 1988; Barrett et al., 2002). 스트레스 호

르몬을 분비하는 HPA 축과 생식호르몬을 분비하는 HPG 축

은 상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호르몬은 암컷의 생식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ann and Mahesh, 

1991; Oyola and Handa, 2017).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분

변을 활용한 성별 구별과 성숙 정도를 측정하여 야생 수달

의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보

다 정확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야생 수달 서식지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흔적 조

사를 통한 분석방법과 분변을 활용한 스트레스 호르몬 분석

방법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야생 수달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흔적 조사를 통해 서식지 내 개체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스트레스 호르몬 분석

방법은 개체의 건강 정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서식지

의 질적인 측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분변을 활용한 스트레스 호르몬 분석방법을 새로운 야

생 수달 서식지 연구방법으로 제안하며, 본 연구결과는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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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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